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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호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 선택

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476명의 설

문지를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한 경

우는 66.0%였고,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은 고등학교 졸업지역, 학업성취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으로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들은 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해야겠으며, 병원 관계자들은 중소병

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지역, 중소병원, 취업,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the choice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s by identifying the job preference,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18 to October 2018 for nursing students 

attending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llanam - do, and total of 47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 WIN 24.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66.0% of nursing students 

selected region local small and medium hospital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s were high school region, nursing school performance and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nursing 

students to the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s, nursing educators should provide 

personalized career guidance to students who want to work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and 

hospital personnel should establish variou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marketing strategies to 

raise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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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이직률이 상대

적으로 높아, 간호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1]. 공중보건

장학의 제보 보안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

로 인구 10만명당 상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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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명이었지만, 하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57명

에 불과해[2] 간호 인력의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심했

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서

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로 확대되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질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잘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3], 지

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는 최근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간호교육 

및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4]. 

즉, 간호대학의 정원 확대 정책은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

력 확보 문제 해결에는 미비한 것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책

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취업선호도는 구직자가 어떤 특징을 가진 직업을 선

호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5], 구인과 

구직 과정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6].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해당 직종에 대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특성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5]. 좋은 

간호 근무환경은 병원이 간호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7], 간호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간호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인 선택되는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8],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취업 시 선호하는 조건을 파

악하는 것은 중소병원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간호사 3교대 시스템

을 과감히 탈피하고 미국처럼 2교대 시스템을 도입하

여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한 병원의  성공사례가 보고되

어 있으며[9],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중소병원에 관한 

진로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10]. 즉, 중소

병원이 경쟁우위를 갖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간호협회가 노력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

이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직업 및 구직조건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가 높으면 진로설정과 준비에 보다 적극

적인 자세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11]를 미루어 볼때, 

간호대학생의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다면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한 시

점과 졸업 후 첫 직장인 병원으로 취업한 시점의 지역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연구[12], 지역대학 간호 졸업생

의 지역 병원 선택 여부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

는 연구[7]로, 이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이 졸업생이거

나, 취업하는 병원도 지역내 병원으로 정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포

함하여 중소병원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

호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

원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중

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특화된 진로 프로

그램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

후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은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및 확보를 위한 정

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선호도, 중소병원에 대

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 취업 선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4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 시 유의 수준 .05, 검정력.90에서 지역 병원 선

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7]를 토대로 가장 낮은 

교차비값 1.44를 기준으로 최소 392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소병원 선택 여부로, 중소병

원이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100~3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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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미만의 병원을 말한다. 중소병원에 취업을 희망하기

를 원하는 경우는 1, 원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

였다.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중소병원 인지도

를 조사하였다. 

2.3.1 취업선호도

취업선호도는 Bang et al.[13]사용한 직업평가 기준 

14문항과 Park과 Cho[14]의 연구의 진로희망 기관의 

선택 요소 15문항을 간호학 교수 3인과 간호대학생 2

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점검한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까지의 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선택 시 그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34였다.

2.3.2 중소병원 인지도

중소병원 인지도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안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장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

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485명에게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9

명을 제외하고 총 476명(98.1%)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5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의 이점과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에도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경우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소병원 선택 여부, 취업

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 선택 여부를 비교하

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자는 대부분 여성(87.6%)이었고, 학업성취도는 3.5이

상이 53.2%, 임상실습 경험이 있음은 53.4%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지역은 광주와 전남인 경우가 대부분

(84.7%)이었으며, 중소병원에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는 

66.0%로 나타났다. 취업선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7±0.44점이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0.87점이었다.

3.2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차이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중소병원 선택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χ2=4.45, 

p=.035) 학업성취도(χ2=10.87, p=.001), 고등학교 졸업 

지역(χ2=24.71, p=.<001), 중소병원 인지도(t=-2.6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3.3 지역 중소병원 선택 예측요인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 시 중소병원 선택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졸업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소병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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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졸업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였다. Table 3. 교차비(odds 

ratio)를 통하여 각 변수가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3.5점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그 미만인 경우 중소병원 선택을 2.01배 많았으

며(OR=2.01, P=.001),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이 광주 

 전남인 경우가 타 지역인 경우에 비하여 중소병원 선

택이 2.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R=2.63, 

P=.001).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1점 증가할 때 

2.34배씩 중소병원을 선택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2.34,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the 

region, and Job preferences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59(12.4%)

Female 417(87.6%)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253(53.2%)

<3.5 223(46.8%)

Practical experience
No 222(46.6%)

Yes 254(53.4%)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403(84.7%)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73(15.3%)

Choosing a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 

employment

No 162(34.0%)

Yes 314(66.0%)

Job preferences 4.07±0.44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2.98±0.87

Table 2. Difference in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 Cho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the Region, and Job Preferences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gional(small & medium) hospital

χ2 or t p
No(n=160)

n(%) or M±SD

Yes(n=316)

n(%) or M±SD

Gender

Male 27(45.8%) 32(54.2%)

4.45 .035

Female 133(31.9%) 284(68.1%)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58(26.0%) 165((74.0%)

10.87 .001

<3.5 102(40.3%) 151(59.7%)

Practical experience
No 82(36.9%) 140(63.1%)

2.05 .151

Yes 78(30.7%) 176(69.3%)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117(29.0%) 286(71.0%)

24.71 <.001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43(58.9%) 30(41.1%)

Job preferences 4.11±0.48 4.05±0.42 1.25 .211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2.66±0.99 3.14±0.75 -5.3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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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ors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 Choice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ß SE Odds Ratio 95%CI p

Gender
Male

-0.62 0.32
0.54

0.29∼1.01 .053
Female 1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0.72 0.22
2.01

1.33∼3.17 .001
≥3.5 1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0.97 0.29

2.63

1.51∼4.60 .001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1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0.87 0.90 2.34 0.41~13.8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중소병원 취업을 선택한 경우는 66.0%였

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간호대학 졸업생이 동

일한 지역 병원을 선택한 경우는 86.3%[7], 한국 고용

정보원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과 동일한 지

역 병원에 취업한 간호졸업생이 69.2%로 나타난 것

[12]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선행연구는 모두 간호졸업

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본 연구는 임

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과 저학년부터 임상실

습을 경험한 고학년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

나며[15], 임상실습 전인 저학년보다 임상실습 후인 고

학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결과[16]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에는 막연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임상 실습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

지게 되고 자신의 취업 방향도 확실히 정해지지만, 저

학년은 아직 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취업 

선택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대

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에 위치한 고등

학교를 졸업한 경우,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약 2.63배 정도 높았

다. 이는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동일한 지역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7]와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64%의 간호사가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지역에 남아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17], 미국에서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100마일 이내의 지

역병원에 취업한 경우가 66.8%로 나타나[18]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수도

권 지역으로 취업하면 주거비 및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

에 지역에 남아 취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

근 대학 입학 전형 중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

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전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대 전형으로 실시되는 간호학과 모집인원을 확대 실

시한다면 지역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 현상 방지뿐 아

니라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그들이 소속된 지

역사회의 중소병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병원의 간

호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

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야겠다. 

학업성취도가 3.5미만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지역 병원을 선택할 확률

이 높으며[7], 학력 수준이 높은 졸업생들은 지역 간 이

동을 많이 하며[19], 명성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소

수의 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들에게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8]는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학업성

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지역 중소병원에 취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교과과정과 교과 외 과정에

서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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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 임상현장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대학

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

도를 높이고,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각 지역의 간호단체를 주축으로 우수 중소병원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적극 소

개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병원 취업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소개하고, 지역중소병원 취업을 희망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취업선호도는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선호도는 직업 

결정요인 및 취업 성과 등과 연관된다고 하였으나

[6,12],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간호사에게 급여 요인뿐만 아니라 간호사 확보 수

준, 승진 시 소요 기간 등의 근무환경이 지방 의료기관

을 선택하게 한다[8]. 따라서 중소병원은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병원의 긍정적 인지도를 상승시켜 간호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병원 선

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

력 수급 및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 

시 고등학교 졸업 지역, 학업성취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의 지역 중소병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자들은 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해야겠으며, 병원 관

계자들은 중소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간호대학생의 

지역의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관

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미흡하므로, 추후 개념분

석 및 질적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선호도 및 중

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도구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들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 연구 및 중소병원 취업을 기

피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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